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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“국면전환”
신한은행, 지분 11.8% 매입으로 … 현재 경영진 지분 25.1% 불과

신호제지 경영진을 지지하는 아람 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의 지분을 신한은행이 사들이면서 신호제지 경영권 

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.

신호제지의 최대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신호제지의 적대세력인 국일제지의 요청으로 신호제지의 지분 

11.8%(280만주)를 매입했다고 11월16일 발표했다.

신한은행은 “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우호적 투자자로 

지원을 요청한데 따라 지분을 인수했다”고 밝혔다.

신한은행이 매입한 주식 중 273만주는 아람 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다.

신호제지 대리점과 거래처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아람 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

조합원 의사와 달리 신호제지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자 최근 신호제지 경영진을 지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.

아람 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아람FSI는 신호제지의 주가 상승으로 조합 결성 시 목표로 상정한 

연 10% 수익률을 달성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도했다.

신한은행의 지분 인수에 따라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국일제지(19.81%)와 아람 FSI(12%)는 신한은행의 지

분을 포함 총 43.6%의 지분을 확보했다.

반면, 신호제지 경영진은 피난사인베스트먼트(8.7%), 우리사주조합 및 경영진(6.5%), 신안그룹(9.9%) 등 

25.1%의 우호지분만 가지고 있어 12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상황이다.

국내 2위 제지기업인 신호제지는 8월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참여를 위해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

FSI로부터 지분 19.81%를 인수한 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12월13일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

총이 열릴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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